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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앤리조트, 글로벌 에너지 나눔 활동 펼쳐

 조선호텔앤리조트 임직원 100명이 조립한 태양광 랜턴, 에너지 소외 지역인 네팔 따또파니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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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임직원들이 해외 전력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태양광 랜턴을 직접 조립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임직원들이 해외 전력 소외 이웃에게 에너지를 나눌 수 있도록 태양광 랜턴 조립을 통한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한 이번 ‘라이팅칠드런’ 봉사 활동은 태양광 랜턴 기부 봉사는 전기 및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해 안정적인 전력 사용이 어려운 국가의 이웃들의 보행 안전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야간 학습 등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활동이다. 

지난 3월 18일(수)과 25일(수) 총 두 차례에 걸쳐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조선 제주, 레저사업부 등 임직원 100명이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 키트 100개는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 네팔 따또파니(Tatopani) 지역으로 전달되며, 연말까지 최대 500개를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해발 1200m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보전 지역 내에 위치하며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지난 2013년, 엄홍길휴먼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3층 규모, 총 9개 교실의 휴먼스쿨을 건립한 지역이기도 하다.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최훈학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휴먼스쿨로 인연을 맺은 네팔의 따또바니 지역에 다시 한번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ESG 활동을 임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며 나눔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소외계층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관광특성화 고등학교 우수 학생 대상으로 기부장학금 및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우수 인재 발굴과 일자리 발굴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물품 지원 및 봉사활동, 각 지역 아동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이웃을 대상으로 여름철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과 겨울 김장철 ‘다정다감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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